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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돌봄로봇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인 삶의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많은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돌봄로봇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특히 돌봄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도입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용구 상담원은 이용자의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돌봄로봇
선정에 개입하며, 초기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스마트 개호사와 같이 디지털 교육을 받은 요양보
호사가 돌봄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노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돌봄로봇 사용법을 노인과 그 가족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케어매니저는 돌봄로봇 선정과 관리의 전 과정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상담을 한다. 이러
한 돌봄로봇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인력의 활용은 향후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낮춰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돌봄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Care robots are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f caregivers and support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care recipients. Substantial research and investment would be required to realize the 
potential of this new industry. However, the use of care robots raise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how
to train long-term care professionals, identifying who will select, apply, and manage care robots in the
long-term care field, and how this is to be don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 needs
of long-term care workers with reference to the training program of such workers in Japan.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elfare equipment counselors should help the elderly in selecting care 
robots. Second, care workers who have received education, such as the smart care workers in Japan, 
should conduct care services using care robots. Third, care managers should make a care plan, 
coordinate, and monitor care management services. Therefore, the use of care robot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rendered by long-term care providers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of the care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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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사람인 돌봄 제공자를 
대신하여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돌봄로봇에 대한 기대
감이 커지고 있다[1,2].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
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2010년의 10.8%에 비
해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3].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는 1,019,13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9%를 차지하
고 있고 이는 2021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장기요양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20221년 대비 11.2% 증
가하였지만 장기요양기관의 78.0%가 장기요양인력 채용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훈련된 장기요양 인력의 적
절한 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4,5].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부양 부담
을 감소시키고 노인에게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돌봄 과정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돌봄로봇은 돌봄 영역에 과학
기술을 활용한 중요한 시도이다[6]. 돌봄로봇은 “독립적
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부분 또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
하는 기계를 말한다[7].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호로봇을 
“정보를 감지하고(센서계), 판단하며(지능·제어계), 스스
로 움직이는(구동계) 기능을 가진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
다[8].

돌봄로봇은 돌봄을 받는 노인의 신체기능을 보조하
고 낙상사고를 예방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아줄 수 있
다. 또한 노동집약적 특성의 돌봄 서비스를 돌봄 노동
자 대신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돌봄모델의 창출이 가능
하다. 돌봄 제공자를 대신해서 노인을 씻기고 먹이고 
배설물을 치워주는 돌봄 서비스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다[9]. 돌봄로봇은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10]. 이와 같이 돌봄로봇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사회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사회적 가치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지향하는 가치로 개인이 아닌 공공성을 지향한다

는 점에서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11]. 돌
봄은 특별히 취약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점에 돌봄 책
임의 사회적 보편성이 있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 
제공자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로봇에 의한 돌봄 역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Kim 등(2022)의 연구에서 
돌봄로봇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노동사회적 가치, 보건
사회적 가치, 혁신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 돌봄로봇의 노동사회적 가치는 돌봄 제공자
의 돌봄부담을 낮추고, 돌봄제공 역량을 높이며, 필수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작업의 안전과 고용 문제에 기여
하는 가치로 정의했고 돌봄로봇의 보건사회적 가치는 
돌봄을 받는 대상자의 욕구와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립
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상태와 기능 증진, 안
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돌봄로봇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노
인이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득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로봇에 대한 문제 또한 적지 
않다. 돌봄로봇의 생산과 판매, 인증과 허가, 보험 급여
화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7,13-15].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장기요양 현장에는 돌봄로봇을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돌봄을 받는 노인이 돌봄
로봇에 의한 돌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돌봄 제공자가 첨단기술로 개발된 돌봄
로봇을 잘 다룰 수 있는가? 돌봄로봇을 잘 다루기 위해서
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등이다[2,16,17].

일본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돌봄로봇의 개발과 도입을 계획하
였다. 현재 일본은 다양한 돌봄로봇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활용한 기술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별 ICT 활용 현황을 살펴
보면, 복지 분야의 ICT 활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보건⋅의료⋅복지산업
의 ICT 활용률은 전체 산업 가운데 최저 수준이고, 대규
모 보건⋅의료⋅복지산업의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은 것
으로 밝혀져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ICT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8].

2018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은 로봇
기술의 중점개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개호로봇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 향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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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는 6개 영역, 13개 
항목을 ‘개호로봇 개발지원 중점사업분야’로 지정하였
다[8]. 이와 함께 일본은 돌봄로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
한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어 기존의 주요 돌봄인력
인 케어매니저,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뿐만 아니라 디지
털활용지원사, 스마트개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돌봄현장
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19]. 
특히 일본에서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주축이 되어 돌
봄로봇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시도(스마트 개호사 자격제도 도입)가 이루어지고 있
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진 사
례이기도 하다. 일본은 돌봄 관련 법제 및 인력양성 제
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에 유사 제도 도입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첨단 기술로 개발된 돌봄로봇을 
돌봄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
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
라의 현 제도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장기요양보험
의 복지용구 급여를 활용하여 돌봄로봇을 사용할 가능성
이 큰 바, 장기요양인력이 돌봄로봇을 사용하여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일본의 사례
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돌봄로봇의 이용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돌봄로봇 관련 인력 양성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하
는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서비스 제공에 포
함된 직종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2. 연구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돌봄로봇의 선정 및 
활용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돌봄
로봇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직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및 학계 등에서 동의하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력양성 과정은 크게 개호보험
제도에 기반한 직종인 복지용구 상담사와 케어매니저, 
그리고 민간기관이 개발하여 시행 중인 스마트개호사, 
마지막으로 총무성이 제안하고 민간기관이 시행하고 있
는 디지털 활용지원사가 있다. 이 네 직종을 중심으로 검
토하고자 하는 바, 돌봄로봇의 선정 및 활용에 가장 직접
적으로 관여하는 직종인 스마트개호사를 비롯하여 로봇 

활용 상담과정에 참여하는 복지용구 상담사, 전반적인 
개호보험제도 급여 선정에 관여하는 케어매니저, 4차산
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교육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 활용지원사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1 스마트 개호사
일본은 ‘스마트 개호사’라는 자격을 만들어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업
무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개호사란 돌봄로봇이나 센
서 기기 등의 기술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업이다. 스마트 개호
사는 사회복지법인 젠코카이(善光會) 산하 싼타페 종합연
구소가 2019년에 신설한 민간자격이다[19].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돌봄 현장에서 기술을 활용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 현
장에서는 돌봄로봇, 센서 기기 등을 도입하는데 거부감
을 보이고 있거나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스마트 개호사는 돌봄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신설된 자격제도이다.

돌봄로봇의 활용을 위해서는 돌봄로봇과 돌봄서비스
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돌봄로봇에 대한 교육을 받은 스마트 개호사는 
이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개호사의 양성은 돌봄
로봇의 기초부터 돌봄로봇의 도입과 운용,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IT를 활용한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19].

스마트 개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교
재를 학습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본
과정과 전문과정 두 가지 과정 중 원하는 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본과정은 돌봄로봇에 관심이 있거나 
돌봄로봇을 이해하고 기초지식을 배우고 싶은 요양보호
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과정은 시설관리자와 현장책임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 성적이 100
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스마
트 개호사의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젠코카이(善光會)에서 
집필한 전용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
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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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Contents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the 6 areas and 13 items in the 
care robot industry. Introduction is consists of 
content related to changes of gover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 surrounding care 
robots.
1) What is care robots?
2) Environment and stakeholders surrounding 

care robots.
3) Issues to provide care robots.

Basic elderly 
care

Care skills to use care robots in care fields
1) The basic attitude and behaviors for the 

elderly care
2)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 service
3) Care skills

Basic elderly 
care 

management

Basic care-operation, Identification of care 
problems and Deriving the solutions. 
1) Basic care-operation
2) Identification of care problems
3) Deriving the solutions for the care problem

Evaluation of 
elderly care 

services

How to evaluate care robots regarding pros and 
cons of using care robots, contribution to care 
systems, or cost benefits.
1) Evaluation methods

Practice to 
apply care 

robots in long 
term care 

service fields

Practice examples to apply care robots in long 
term care service fields
1) Cost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s
2) Assignments setting
3) Derive solution from the issues related to 

using care robots
4) Section care robots the introduction periods
5) Preparation to use care robots
6) Applying care robots to services

Supporting 
system for care 

services

Introduce supporting system in care services to 
collect information and connect with devices 
that have already used in care settings
1) What is supporting system in care services ?
2) Necessity of supporting system in care 

services
3) Examples of supporting system in care 

services

Table 1. Curriculum for Smart Care Workers 
(Basic course)

돌봄로봇의 활용을 위해 스마트개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특정 돌봄로봇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로봇이나 센서 기기 등의 ICT 기기를 폭넓게 활용해 돌
봄서비스 질의 향상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
재 많은 종류의 돌봄로봇이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그 종
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1]. 다양한 
돌봄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적
합한 돌봄로봇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스마트개호사에게 기대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장기요양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는 직종은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 한 후 장기요양기관

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25.3%인 2만1,192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했으나 2020
년에는 자격취득자의 19.9%인 1만6,674명만 요양보호
사로 활동하고 있어 그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22]. 
현재 장기요양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
다는 것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2016년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7.1세 였으나 2020년 59.6세로 증가했다[23]. 
이렇게 고령화되어가는 요양보호사가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중요한 문
제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과정에 돌
봄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돌봄서비스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는데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효율을 높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교
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2.2 복지용구 상담원
일본에서 복지용구의 선정과 관리는 복지용구상담원

과 복지용구플래너가 하고있다. 복지용구플래너는 일본 
테크노에이드 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이며, 복지용
구 전문상담원은 공적자격으로 일본개호보험제도에서 각 
복지용구사업소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이다. 두 
직종 모두 경력자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 2년 이상의 관
련 경력자와 개호복지사, 간호사, 보건사, 준간호사, 이
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사회복지사 및 홈 헬퍼 2급 등에
게만 허가되어 있다[24].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복지용
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복지용구 
선택 및 사용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직이다. 개호보
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개호보험 지정을 받은 복지용
구 대여 및 판매 사업장에서는 상근하는 2명 이상의 복
지용구 전문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케어매니저가 작성하는 
‘간병돌봄계획서’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복지용구 전문
상담원 역시 간병돌봄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를 실시한다[25].

일본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는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수 사업자가 실시하
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지정 강습」을 통해 50시간의 
지정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 실시되는 수
료평가시험(필기)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교육기간은 각 교육기관에 따라 다른데, 
7~8일 동안 교육을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교육
과정은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6개 과목(①복지용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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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역할, ②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기
초지식, ③노인과 개호·의료서비스에 관한 기초지식, ④
개별 복지용구에 관한 지식·기술, ⑤복지용구에 관한 서
비스 구조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지식, ⑥복지용구의 이용 
지원에 관한 종합 강습)에 대해 각 지정 시간 이상 이수
해야 한다[26].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자격은 공인자격이
기는 하지만, 국가자격은 아니다. 아래 [Table 2]는 일본
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교육과정이다.

Course Credits Contents

The role of welfare 
equipment and 

welfare equipment 
counselors

1 The role of welfare equipment 
counselors

1

The role of professional welfare 
equipment  counselors

Ethics for welfare equipment  
counseling

Basic knowledg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2 Philosophy of Long-term care 
insurance

2 Long-term care services

Basic knowledge for 
the elderly, long term 

care, and medical 
services.

6 Understanding body and mind

2 rehabilitation

2 Understanding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4 care skills

2 Living environment and remodeling 
house

Basic knowledge and 
skills for the 

individual welfare 
equipment

8 feature of welfare equipment

8 Applying welfare equipment

Understanding for 
providing welfare 
equipment and 

supporting services 
using welfare 

equipment

2 Providing welfare equipment

Overall course
5 Importance and utilization of rental 

planning of welfare equipment

5 Rental process and planning of 
welfare equipment 

total 50

Table 2. Curriculum for welfare equipment counselors

일본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적합한 복지용구 안내, 
이용계획 작성, 복지용구 사용방법 안내, 방문을 통한 모
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한다[27].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이용자의 신체 상태 및 사용 환경을 파악하고, 어떤 복지
용구가 적합한지 안내하며 복지용구를 이용자의 신체 상
태 및 사용 환경에 맞추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
법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확인

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복지용구를 대여 혹은 구
매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용구 점검 및 이용 상
황을 확인한다. 모니터링은 연 2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28]. 

전국복지용구 전문상담원 협회가 복지용구 전문상담
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5%의 응답자가 돌봄로봇
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상담원이 높
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원이 
제시한 돌봄로봇 종류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하로 알고 있다
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절반 이상 알
고 있다는 응답이 27.4%를 차지해 실제로 알고 있는 로
봇의 종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29].

또한 이용자에게 돌봄로봇 활용을 추천했으나 실제 이
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가운데, ‘조작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57.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서 
도입 및 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1.0%
로 나타났다. 복지용구로서 돌봄로봇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작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이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구입비용 
조정’이 52.3% ‘이용효과(돌봄부담 경감) 홍보’가 41.7%, 
‘구체적 이용방법 안내 및 시연’이 41.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에게 요구되는 역
할은 ①로봇 및 기술에 관한 전문성 함양, ②개호로봇을 
다루기 위한 실천역량 향상, ③장기요양시설에 돌봄로봇
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노력, ④이용자 의견 및 정보수집
을 언급하고 있다[29].

이상의 일본 사례를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돌봄로봇이 
복지용구로 등록되어 활용되기 위해 복지용구 상담원에
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 욕구사정를 사정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돌봄로봇
을 추천할 수 있다. 둘째,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
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돌봄로봇 이용 계획 수립한
다. 셋째,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로봇을 선정하고 돌봄
로봇의 사용방법 교육하며 돌봄로봇 사용 중 오작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의뢰하는 등 돌봄로봇 관리를 
보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로봇 사용에 대한 결과
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돌봄 계획의 보완 및 재계획 수
립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용구의 구입, 대여, 관리는 복지
용구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에 따르면 복지용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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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을 지도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
지용구 사업소의 운영 인력은 복지용구의 기능 및 올바
른 활용법을 숙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 인력 기준이나 구체적인 교육 훈련에 대
한 규정은 없다[24]. 최근 장기요양비용 문제와 ‘Aging 
in place’의 경향을 반영한 장기요양정책에 따라 재가 
요양이 확대되면서 복지용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30,31]. 이에 따라 복지용구를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복지용구관리사제도가 추진되었으
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18].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들에
서도 일본과 같이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32,33].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용구 인력에 대한 정규적
인 교육과 훈련과정은 없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면,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의 복지용구전문상담원, 성남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
합체험관의 복지용구관리사, 부산시 인적자원개발원 복
지용구전문상담원의 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복지용구 사업소
의 인력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복지용구 사업
소의 인력이 돌봄로봇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케어매니저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 영역의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가능하게 하는 중요 직종이 케어매니저
이다. 일본에서 케어매니저는 개호보험서비스 계획을 세
우는 플래너이며, 돌봄 서비스의 토탈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케어 매니저가 되기 위해
서는 근무처 또는 주거지의 도도부현에서 연 1회 실시되
는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 실무연수 수강 시험(케
어매니저 시험)」에 합격해, 실무 연수를 수료한 후에 각 
도도부현에 등록해야 한다. 케어매니저는 2000년 4월의 
개호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공적 자격(도도부현지
사가 자격 발급)으로 2021년 기준 54,290명이 응시했
고, 합격자는 12,662명으로 합격률은 23.3% 수준이다
[34]. 

케어매니저는 주로 개호지원사업소(케어매니저 사업
소), 개호예방지원사업소(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근무
하며 주로 케어플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케어매
니저는 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 케어플

랜을 작성하고 재가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락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보
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케어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핵
심 사항은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들의 개별 생활환
경 및 심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케어플랜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
요한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35]. 특히 자택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용구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케어매니저는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선
정하기 위해 복지용구 상담원에게 노인의 건강상태를 전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이 복지용구 
서비스 계획을 작성해 케어매니저에게 전달한다. 복지용
구 전문상담원이 작성한 계획서와 케어매니저가 작성한 
케어플랜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케어매니저는 복지용
구 상담원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적절한 복지용구를 다시 
선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호노동안정센터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호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
다’는 응답이 25.9%를 차지했고, ‘어떤 개호로봇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6]. 케어매니저를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 결과
에 있어서도 조사원이 제시한 돌봄로봇을 절반 이상 알
고 있는 비율이 약 30% 정도로 돌봄로봇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로봇을 사
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비용부담’
이 3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29]. 

이는 개호로봇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케어매니저는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한 돌봄로봇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복지용구 상담원과 
논의하기 위해서는 돌봄로봇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돌봄로봇의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 내의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케어매니저가 돌봄로봇 이용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조정하며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
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는 케어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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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먼트 체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연구들
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 제공 정책을 급여
대상자, 급여기준, 복지용구 전문인력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
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큰 차이가 있다[33,37].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돌봄
에 대한 계획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이 제
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는 것에 그쳐 
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와 조정이 어렵다. 이러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는 장기요양의 분절적인 서비
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속되고 있다.노인 장기요
양보험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케어매니지먼
트는 제도가 실행되기 전부터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도입 
직전에 배제되었다[38].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가 지속적
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2018년 제 2차 장기요양기본
계획에서 장기요양사례관리자(케어매니저)라는 인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
는 사례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공식적인 제
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37]. 고가의 돌봄로봇의 효과적
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각 직종의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리하며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구심
점인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2.4 디지털 활용 지원사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일본의 디지털 활용 지원사 사

례를 소개한 선행연구에서, 일본은 사회적 약자의 디지
털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무성 산하에 2018년 ‘디지털 활용 상생사회 실현회의’
를 발족하여 디지털 활용 지원사 도입이 제안하였다. 디
지털 활용 지원사란,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목
표로 지역사회 내 노인의 디지털 기기 조작방법을 교육
하고 지원하는 사람으로 스마트폰 판매 사업장이나 자체
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관에서 강습회를 실시하여 일반인
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있다[39]. 디지털 활용 
지원사의 교육은 기본 과정과 응용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핸드폰 조작과 앱 설치방법 그리고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40,41]. 디지털 활용 
지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
여 고령자의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돌봄로봇이 돌봄제공 인력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42].

이상과 같이 복지용구 및 보장구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돌봄 일자리에서 돌봄 제공자의 디지털 활용능력은 

필수 역량이 될 것이다. 또한 돌봄로봇의 대중적 사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돌봄 제공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
봄로봇을 이용할 장애인, 노인과 그 보호자들에 대한 디
지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제언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저자
들은 돌봄로봇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혁신적인 사회제
도의 개선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혁
신적 기술개발이 혁신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일부의 사용자만이 혁신적 기술을 사용하여 혜택
을 받거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져 결
국 비용편익이 낮아지고 기술혁신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2]. 따라서 첨단 기술로 개발된 고가의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익을 공유하
기 위해서 돌봄로봇 사용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돌봄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이용이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돌봄의 질을 높이며 돌봄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에 적합한 돌봄로봇을 선정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으
로 돌봄에 적용하며, 돌봄로봇의 기계적 결함이나 사용 
시 문제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Fig. 1과 같이 돌봄로봇의 선정, 적용, 관리의 단계에
서 각 장기요양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 내용을 도
식화하였다. 

돌봄로봇 선정의 단계에서는 복지용구 상담원은 돌봄
로봇 이용자인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건강상태
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돌봄로봇을 추천할 수 
있다. 복지용구 상담원은 이용자의 돌봄로봇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에게 돌봄로봇의 초기 사용법을 교육한
다. 이 과정에서 케어매니저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작
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상담원이 작성
한 돌봄로봇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돌봄로봇의 선정단계에서 복지용구 상담
원과 같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 인력 기준이나 구체적인 교육 훈련에 대한 규정 마
련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용구 상담원에 대한 정규교육 
과정과 훈련을 제도화하여 기존의 복지용구상담원이 복
지용구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에서 확대되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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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ducational content of long-term care personnel required at each stage of care service using care 
robots

로봇과 같은 고가의 복지 용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
록한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복지용구의 활용에 대한 지
원 뿐만 아니라 재가 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
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돌봄로봇 적용 단계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돌봄로봇 사
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스마트 개호사는 이용자가 돌
봄로봇을 이용하는 것을 모니터닝하거나 이용자와 함께 
돌봄로봇을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는 향후 돌봄로봇의 가치
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개호사와 같이 기술 기반 돌봄을 주도적으로 적용 수 있
는 직종은 없다.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인력
으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장기
요양 영역에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평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 개호사와 같은 새로운 직
종의 개발과 무관하게 현재 장기요양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훈련은 돌봄로봇과 같은 고도
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한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화
되어야 하고 교육 내용에 신기술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돌봄로봇의 관리단계에서 복지용구 상담원은 이용자
를 방문하여 돌봄로봇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용구 상담원은 스마트 개호사와 함께 
돌봄로봇의 오작동, 기계적 결함, 개선점 등을 모니터링
한다. 스마트 개호사는 이용자가 돌봄로봇의 판매와 수
리를 담당할 복지용구 판매소에 수리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케어매니저는 돌봄로봇을 적용한 돌봄서비스의 

사례관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한
다. 디지털 활용지원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인
력은 아니지만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에게 디지털 교육
을 제공하고 돌봄로봇 사용법, 상담과 교육을 상시적으
로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돌봄로봇의 선정, 이용
과 관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기요양인력이 활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며 평가할 수 있는 케어매니
지먼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영역의 장기
요양사례관리자(케어매니저)는 돌봄로봇의 서비스의 안
정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돌봄 환경이 가져올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봄로봇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논의에서 돌
봄로봇을 어떻게 분류할지, 즉 의료기기 또는 복지용구
로 등재할 수 있을지, 복지용구로 등재할 때 장기요양보
험의 급여 제한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
고 있다. 또한 돌봄로봇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돌봄로봇의 판매와 사후 서비
스는 어디에서 누가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 지
금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4차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이 
가져온 돌봄로봇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돌봄로봇
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돌봄로봇이 갖는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 중의 하나일 것
이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하더라도 돌봄로봇에 
의한 돌봄은 가까운 미래에 대중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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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시범사업 형태로 돌봄로봇을 지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다[43].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새로운 제품을 돌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 역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본 연구는 돌봄로봇이 장기요
양보험에서 포괄하고 있는 복지용구로 등재되어 활용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돌봄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각 단계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력의 교육과 역할에 대해
서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장기요
양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책적, 행정적, 교육적 측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돌봄로봇과 같이 최신의 과
학기술을 이용한 복지용구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복지용
구 상담원의 교육과 인력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실
행해야 한다.

둘째, 행적적 측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된 디지
털을 이용한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장기요양인력의 디지
털 교육을 필수 보수교육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해야 한
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인력 부족과 과학기술의 발전으
로 변화되는 장기요양 현장의 문제를 조정, 대응하기 위
해 돌봄서비스의 조정자인 케어매니저 제도의 전면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돌봄로봇 사용으로 최상의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돌봄로봇을 사용하게 될 노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돌봄로봇의 대중화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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